
쑥뜸을하려해도화상

때문에고민하신다구요?

이젠 화상 걱정 끝!!!
用丸은, 울트라세라믹과 쑥정제와 생약제와 고분자를

특수가공한 것으로 쑤시는 환부 및 경혈에 붙이면원적외선복사열과

피부 깊숙이 침투한 정제 가강한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합니다.

전문가 도움없이 사용하고 부착 후 활동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효능을 느끼고 수명이 2년이상 이기에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콤팩트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어느장소에서나 사용가능합니다. 

02)6369-4409 / 010-3944-4409
구입처 : 서울 성동구 용답동 44-1 붓다정사

(침+뜸) 2가지 대체효과. 환부에 1일 2~3회, 30분~1시간 사용.
효과는 만점 up↑ 가격은 0점 down↓ 통증이 있는 곳이면 ok

•기본형 (6개입 포장)  2년간, 반복 사용가능, 가격 98,000원
•고급형 (13개입 포장) 2년간, 반복 사용가능, 가격 195,000원

잠깐
!

긴급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스님,불자연금보험
변액,VUL,종신보험

⇆

⇆

무료상담 환영

☎상담전화

011-335-6389 /02-471-2356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안정성+ 수익성
+ 유동성」=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⑴공인재무상담전문가
⑵공인Risk컨설팅전문가
⑶토지분석전문가(건국대학원수료)
⑷공인변액자산관리컨설팅전문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강의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慧峰 합장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길상

8각좌대칠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소불도매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일하는곳 : 054)773-8533

031-534-3373

방거사 어록

www.zenparadise.com

실증(實證)의 법문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 선문염송17권>

세계최대의공안집. 
전30권중17권출간! 
선(禪)을상징하는‘덕산방’
의주인공, 덕산선사의공안
과동산선사의공안이실려
있다. 선문사상최초로대원
문재현선사님이한칙도
빠짐없이평하고송하여
공안참구의길잡이역할을
하고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문재현선사님 저

실증설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 212011년 8월 24일수요일 / 불기 2555년제 850 호

자연 그대로의 가치, 절대고요의 공간
“하는 것이 없는 절이라. 이름이 좀 독특하다.”
무위사 경내로 들어가는 문은 막돌로 만든 계단

위에 있다. 입을 벌린 쩍 벌린 용이‘월출산무위사’
라는 현판의 좌우 기둥에서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
다. 여의주를 물지 않은 입으로“안녕 하슈?”하고
인사라도 건네는 듯.
문 안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울퉁불퉁한 생

김새는 여느 절과 다름이 없었다. 각 천왕들의 발아
래에 사람과 귀신같은 것들이 밟혀 있었다. 서방광
목천왕 발아래 있는 놈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왕
방울 눈을 위로 뜨고 씨익 웃는 모습이다. 나팔수씨
의 눈에는 왠지 귀엽게 보였다.
사천왕의 발아래에 사람이나 귀신을 조각해 둔 것

을 생령좌(生靈座)라고 한다. 죄를 지어 도량에 함부
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生靈]들을 힘으로 항복시키
는 것이다. 대부분 익살스런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
는데, 아마 누구나 본심은 착하니까 반성하면 용서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첫 눈에 국보다운 포스가 느껴

졌다. 훤하게 트인 절 마당 정 중앙에 막돌로 쌓은
석축 위에 묵직한 중량감으로 앉아 있는 극락보전.
정면에는 4개의 배흘림기둥이 서 있고 빗살무늬의
문살은 수더분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직선과 단출
함의 멋을 추구하므로 문살도 화려함을 피한 것이
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은
전형적인 주심포 양식이며 경사가 미끈한 맛배지붕
은 비에 젖어 방금 세수를 한 것 같았다.
왼쪽 계단 옆에 안내판이 서 있었다.

무위사 극락보전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은 불교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

사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조선 세종 12년(1430)에

지어진 우리나라 대표적 목조건축 중 하나다. 건물
자체가 국보이지만 내부에는 조선 성종 7년(1476)에
그림을 끝맺었다는 화기가 적혀 있는 아미타후불벽
화(보물 제1313호)와 백의관음도(보물 제1314호)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그림은 토벽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후불벽화로 화려하고 섬세했던 고려불화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명작이다. 무위사에 현존하
는 대부분의 건물은 1555년에 건립된 것이나, 극락
보전만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세종 12년(1430)에 건
립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지붕은 옆에
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직선
재료를 사용해 간결하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조선초기의 건물로 뛰어나다. 

극락보전의 왼쪽 출입문 바로 앞에 종이 놓여 있었
다. 종 아래는 마루를 깔지 않아 전돌을 깐 바닥이 보
였다. 극락보전 바닥은 원래 전돌이었다. 근래 보수를
하면서 전돌을 걷어냈더니 벽화에 습기가 차서 다시
전돌을 깔고 그 위에 마루를 깔았다. 마룻바닥을 뚫
어 놓음으로 아침저녁 예불과 각종 의식 때마다 치는
종소리는 땅 속 깊은 세계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종
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치는 것이니까.
극락보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콱 막혀 왔다. 중

앙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보다 먼저 눈에 들어 온 것
은 반대편 벽의 윗부분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기둥
과 기둥사이를 검은 테두리로 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그 안에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 보살이 앉아 있는 그
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도 빛바랜 사진이 주는 아

슴아슴한 추억 같은 떨림이 가슴을 채웠다.
중앙 수미단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은 관

세음보살 왼쪽은 지장보살이 모셔졌다. 이 목조삼존
불은 극락보전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후불벽화의 좌대에 맞춰진 크기가
예배하는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느껴진다. 무
작정 큰 부처님을 모셔서 후불벽화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요즘 법당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래도 부부의 눈길은 후불벽화로 더 쏠렸다.

삼배를 하고 나서 합장 한 채 벽화를 찬찬히 보았다.
벽화를 그리기 위해 수미단 뒤로 굵은 기둥 두 개를
세웠고 닫집은 만들지 않았다. 목조 아미타삼존불의
크기나 닫집의 생략은 이 벽화를 통해 극락 세상의
고귀함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다. 전쟁과 가뭄 등으로 많은 인명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조선시대 무위사는 극락왕생 하지 못하고 구천
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수륙대재를 많이
지냈던 사찰이다. 때문에 이 벽화의 가치는 예술성
보다는 신앙적 측면에서 더 강조됐을 것이다. 
“500년 넘은 벽화가 이렇게 섬세한 선과 아름다운
색상을 간직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아마 벽화를 조성하는 전통 기법에 따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렸을 거야.”
우리나라 사찰 벽화는 대부분 흙벽에 그려졌다.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벽체를 만든다. 벽
체는 나무를 엮어 세운 벽심(壁心)에 짚과 진흙을 섞
은 반죽을 두 세 겹 바르고 편편하게 한 뒤 회토를
칠해 완성한다. 다음 가칠(假漆)의 단계는 화면의 기
초를 이루는 작업으로 가칠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화면이 완성되면 타초(打草)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미리 먹선으로 디자인 한 그림의 선을 따라 작은
구멍을 뚫어 만든 화본지를 벽면에 대고 호분을 넣
은 주머니로 두드린다. 그러면 하얀 가루가 구멍을
따라 벽면에 선을 나타내며 그림의 윤곽을 드러낸
다. 그 다음 단계는 점선의 윤곽을 따라 붓으로 먹선
을 그리고 채색해 벽화를 완성한다. 
“정말 대단해. 천정 좀 봐. 지금 빛바랜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처음 이 그림들이 완성 됐을 때는 어땠
을까?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환희심에 눈물을 흘렸
을 것 같아. 지금 빈 공간의 그림들을 그대로 떼어서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대. 보존이 잘 되어 모든
그림이 처음처럼 이 법당에 모여 있다면 세계적 법
당이 되고도 남을 텐데.”
부부는 법당 뒤로 돌아가 후불벽의 뒷면에 그려진

수월관음벽화를 친견했다. 앞쪽의 아미타극락회도
의 화기(畵記)에는 1476년 아산 현감을 지냈던 강노

지(姜老至)와 수십 명의 시주로 해련(海蓮) 대선사
등이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수월관음벽화 역시 그
때 그려진 벽화다. 
수월관음도의 관세음 보살님은 하얀 옷을 입고 있

다. 그래서 백의관음(白衣觀音)이라고도 한다. 바람
에 살포시 날리는 옷깃이 섬세하게 묘사됐고 오른손
에는 버들가지를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버들
가지는 중생의 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없애준다. 정
병의 물은 중생들이 갖는 욕망의 갈증을 없애준다. 

세월을 뛰어넘은 찬란한 색채의 향기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 유리로 된 진열대

속 벽화들이 시간을 멈춰 놓고 부부를 기다리고 있
는 듯 했다. 한참 그림들을 들여다보던 나팔수씨가
말했다. 
“고구려 스님 담징이 그렸다는 일본 나라현의 호
오류지(法隆寺) 금당벽화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었
지? 이 대목에서 그 소설이 생각나네.”
“그래 정한숙의 소설‘금당벽화’. 요즘도 교과서
에 실리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마음으로 성보박물

관에 전시된 삼존불화 아미타내영도 오불도 2점, 관
음보살도를 비롯한 보살도 5점, 주악비천도 6점, 연
화당초향로도 7점, 보상모란문도 5점, 당초문도 1점,
입불도 1점 등을 감상했다.
“자, 이 벅찬 감동이 식기 전에 천불전에 가서 108
배나 할까요?”
“아침 운동은 혼자 하세요. 나는 이 벅찬 감동으로
3배만 할 테니.”
부부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아줌마 파마를 한

미륵보살이 계시는 미륵전과 샛별처럼 빛나는 눈이
오금을 저리게 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월출산산신각
문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나한전을 지나 개울
을 건너 천불전으로 갔다.
대흥사 천불전처럼 법당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

는 불단에 금빛 부처님 천분이 앉아 불두화 향기에
코가 간지럽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위사의 아침풍경이 극락의 한 장면이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개울건너 무위사 경내가 극
락이면 천분의 부처님이 계시
는 여기도 극락일 것이다. 문
득 의심 한 덩어리가 해처럼
떠올랐다.   
“그렇다면, 하얀 티셔츠를
입고 108배를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극락가고 싶은 마음…법당 가득 극락을 그리다
무위사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사진작가)

무위사극락보전은건물자체가국보일정도로우리나라의대표적목조건축물이다.

무위사극락보전불단과불화

닫집생략으로극락세상고귀함강조

백의관음옷깃날리며중생고통치유

걸출한불화들로장엄된극락보전

후불벽화가리는현대불상과대조


